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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, 식료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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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7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6.4% 상승해 2008년 6

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
 올 2월까지 5%를 밑돌았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부터 5%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률 

폭이 확대되어 6월에는 6.4%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
 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 5.3%, 4월 5.4%, 5월 5.5% 등으로 각각 전월대비 0.1p% 가량

상승률이 높아졌으나, 6월 들어서는 전월대비 0.9p%로 상승폭이 커짐. 

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료품 부문에서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료품가격 급등이 6월 

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폭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, 비식료품 부문의 가격 상승은 비교적 

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
 국가통계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, 중국 가정의 엥겔계수

가 대부분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구성항목에서 돼지고기(10%)를 비롯한 식료품 비중이 30%에 

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 동 기관에 따르면 6월 동안 식료품 부문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4.4%,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62% 

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 한편, 비식료품 부문 가격이 3.0%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돼지고기 가격급등에 따른 식료품가격 

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주요인으로 판단됨.

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통화당국의 긴축정책으로 6월 이후 물가급등세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, 다

른 일각에서는 식료품가격 하락 가능성이 당분간 높지 않아 올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

예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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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잉유동성이 중국 인플레이션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, 일련의 긴

축정책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6월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봄.

 그러나 식료품, 특히 돼지고기와 같은 일부 식품 가격이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결정에 지대한 영향

을 미치는 가운데, 날씨변화에 따라 식료품 가격 변동도 심해 소비자물가지수 예측이 어려움.

 한편, 다른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돼지 사육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

도 불구하고, 사육된 돼지의 출하가 올 연말부터 가능하며, 농촌주민의 도시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

라 식료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반기 식료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임.

(봉황 재경 보도, WSJ 7/11 등 )




